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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즉, ICT(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 Technology)를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경험된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스가 
그들의 직무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 그리고 몰입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사용자의 ICT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와 스트레스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ICT의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세 가지 변수(즉,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지속적 몰입)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관계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측정하기 위해 이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억제요인(즉, 참여 촉진, 기술적 지원 제도)을 제안하고 조절변수로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직들의 ICT 사용자 179명으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응답결과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연구모델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제안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연구에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조직 내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mpirically validate the research model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employees’ continuance commitment 
at their jobs.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volvement facilitation and technical 
support provision were examined as enhancing factors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posed 
constructs. The data from 179 employees at various organizations were analyzed to test 
proposed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all proposed hypotheses were suppor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IS community in terms of theoretically research framework as well as 
understanding of technostress at a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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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1.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최종 사용자의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인하는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3]라고 하는 현

상에 대해 다수의 정의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테크노스트레스는 ICT 사용의 결과로 조직에

서 최종 사용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현상과 

관련이 있다[1]. 개인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ICT에 대처하려고 하고 ICT 사용에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인지적 반응이 변화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현재 조직 

환경의 특징은 지식 집약적 업무, 아웃소싱, 

그리고 협업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것

이다[20].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매일 ICT와

의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요

구하여 그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정적 영

향력을 악화시킨다. 테크노스트레스가 인식된 

업무 과부하, 사용자의 사기 저하와 낙담, 정

보 피로, 동기 상실, 그리고 직장에서의 불만

족에 의한 결과라는 실무적 증거가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가 몇 

가지 중요한 조직 프로세스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문적 조사가 필요한 현상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조직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 이론[8]은 기

술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기술 환경에서 이런 스트레스

의 보편적인 측면에 대한 개념적 및 실증적 

이해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러

한 이해의 부재 상태에서, ICT의 스트레스 

생성이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은 그 노력을 촉진시켜줄 구조화된 

틀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및 지속적 몰입에 미치

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고 유효성을 검정하여 

테크노스트레스로 인한 조직 내 문제점을 개

선하는데 유용한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개발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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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조직 내에서 ICT 사용

으로 발생되는 테크노스트레스의 부정적 영

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현상

이 왜 나타나며 구성원들에게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

였다.

2.1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노스트레스는 조직 내 개인이 ICT 사

용으로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대처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적응과 관련된 현

대적 질병을 가리킨다[4]. 테크노스트레스와 

연관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

존 문헌뿐 아니라 실무자 관찰을 고려하였다

[20]. ICT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1].

첫째,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ICT의 능력

은 통상적인 근무일을 확장한다. 직원들은 이

메일 애플리케이션과 무선 이메일 장치를 사용

하여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일을 한다[16]. 이런 

종류의 노출이 지속되면 개인은 자신이 이러한 

기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시

간과 공간이 침범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과 몰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20, 22].

둘째,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의 이동 통신 도

구와 협업 소프트웨어 및 브라우저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직원들은 내부와 외부 

소스(sources)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정보의 흐

름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이

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과부화(overload)를 

초래하여 개인은 자신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

보에 노출되게 되었다[22]. 이러한 요인은 이른

바 “정보 피로(information fatigue)”와 “데이터 

스모그(data smog)”[3]를 발생시킨다. 즉, 정보 

과부하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사용자로 하여금 

좌절과 불만을 느끼게 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셋째, 최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쟁 압력이 

증가한다. 동시에 ICT와 관련된 기술적 능력

(technical capabilities)과 용어(terminology)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매뉴얼

(manuals)은 복잡할 수 있다. 조직 행동 문헌에

서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복잡할 것이라고 인식

하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일종의 공포[13], 혐오감, 두려움, 불안 또는 

귀찮은 느낌[25]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직 내부 몰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은 급변하는 ICT 제품과 애플리

케이션을 채택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의

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거나 경험 기반을 개발

할 기회는 없다[14]. 데이터 표시 장치(visual 

display units)의 사용에 대한 이전의 연구[15]

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변화하

면서 현재와 미래의 직무 요구가 애매모호해

졌음을 보여준다. 현대 ICT의 맥락에서 볼 때, 

비록 관리자가 처음에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과 기술을 배우는데 열정적일 수 있지만, 리프

레싱(refreshing)과 업데이팅(updating)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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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가 지속되면, 결국 좌절, 스트레스, 대

인관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4]. 이는 곧 직

무 불만족과 조직에 집중할 수 없는 결과로 이

어진다.

다섯째, 현재 조직 환경에서 사용되는 상용 

ICT 애플리케이션은 주요한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

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을 실행하려면 재조정(con-

figuration)과 맞춤화(customization)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런 일은 매우 

정치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다. 수정

이 이루어진 후에도 최종 사용자는 불량한 문

서, 프로그래밍 오류,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손

실[24], 애플리케이션 충돌[5], 그리고 충분한 

기술적 자원 및 지원의 부재[14]와 관련된 문

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직무 불만족

과 대처할 수 없다는 느낌을 만든다[4].

마지막으로, ICT는 멀티태스킹(multitask-

ing)을 지원하고, 따라서 짧은 시간에 더 많

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효

율적인 멀티태스킹에는 한계가 있고 ICT의 

사용은 종종 개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도록 압박한다. 통제된 실험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과도한 멀티태스킹에 노출된 연

구 대상자들은 긴장이 증가하고 인식된 통제

가 줄어들며 직무 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요약하면, ICT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유는 ICT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며, 상당히 

가파른 학습 곡선을 수반하고,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며, 과도한 멀티태스킹을 초래하고, 

기술적인 문제 및 오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 테크노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이는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과 몰입을 저하시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

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a : 테크노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 테크노스트레스는 조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및 지속적 

몰입

직무 만족은 한 사람의 직무 또는 직무 경

험으로부터 비롯되는 즐거운 또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20]. 한편, 테크노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업무 중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조직 행동 문헌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한 이론적 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orbett et al.[9]은 컴퓨터 

기반 제조 기술사용으로 인해 생긴 업무 변

화가 직무 만족 감소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

는 직무 만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가 두 가

지 광범위한 조직의 결과 즉, 조직에 대한 직

원의 몰입과 그들이 직업을 유지하려는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는 각각 조

직 몰입과 지속적 몰입으로 표현된다. 조직에 

대한 개인의 몰입은 해당 조직에 대한 개인

의 동질감과 참여의 상대적 강도로 정의되며,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믿음과 수용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8]. Beehr[2]는 개인

이 경험하는 제약(예, 직무 불만족)은 조직 

몰입의 결핍으로 이어진다고 제안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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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연구[7]에서도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의 긍정적 관계를 알려준다.

지속적 몰입은 직원이 이직에 대해 인지하

는 비용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조직에 머물

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17]. 

이는 직장 유지(또는 이직)와 관련된 이익(비

용)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전의 

연구[12]에서는 조직 몰입과 지속적 몰입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조직

에 대한 개인의 몰입이 클수록, 조직의 목표에 

대한 참여와 동질감이 더 크고, 이직에 대해 인

식하는 비용이 더 커져서(또는 다른 대안의 매

력도가 낮아져서) 지속적 몰입이 더 높아진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으로부터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a : 직무 만족은 조직 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 직무 만족은 지속적 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조직 몰입은 지속적 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테크노스트레스 억제요인 : 참여 촉진과 

기술적 지원 제도

테크노스트레스 억제요인(technostress in-

hibitors)은 최종 사용자 훈련, 지원, 참여 등과 

같은 조직적 메커니즘을 나타내며, 이는 ICT 

실행 및 사용의 맥락에서 관련되어 있다. 이러

한 메커니즘은 무엇보다 ICT를 더 쉽게 사용

할 수 있게 하며 최종 사용자의 긍정적인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22].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

는 조직의 메커니즘 두 가지를 제안하고 조절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참여 

촉진과 기술적 지원 제도는 억제요인 가운데 

조직 내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효과적인 변수

로 알려져 왔다[20]. 우선 참여 촉진은 IS 채택 

및 개발에 관련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

커니즘을 설명한다[22]. 이 메커니즘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하는 이유에 관하여 정보

를 제공하고, 채택 계획 과정에 직원들을 포함

시키며,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업무흐름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한다[20]. 전문가들은 직원

들이 사용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새로운 IS 채택 및 구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구성원들은 

변화와 관련된 혼란을 인식하지 않는다[23]. 

또한, 그들은 바람직한 시스템 특징에 대한 제

공된 입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즉, 유용성

과 만족, 그리고 조직에 집중할 동기를 증가시

킨다.

다음으로 기술적 지원 제도는 IS 사용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되는 기술적 

지원과 보조를 설명한다[23]. 이러한 지원은 

예를 들어, IS 관련 문제와 의문을 해결함으

로써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구체적

인 응답과 쉬운 접근성을 가진 조직 내 지원

부서(예, help desk)는 새로운 IS에 친숙할 

수 있게 돕고 사용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을 증가시킨다

[20]. 또한, 기술적 지원은 테크노스트레스로 

인한 조직 몰입의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방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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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론적 논리에 기초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4a : 참여 촉진은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사이의 관계를 더 약

화시켜 줄 것이다.

가설 4b : 참여 촉진은 테크노스트레스와 

조직 몰입 사이의 관계를 더 약

화시켜 줄 것이다.

가설 5a : 기술적 지원 제도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사이의 관계를 더 강

화시켜 줄 것이다.

가설 5b : 기술적 지원 제도는 직무 만족과 

지속적 몰입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가설 5c : 기술적 지원 제도는 조직 몰입과 

지속적 몰입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업무에서 ICT를 

많이 활용할 뿐 아니라 ICT 사용으로부터 다

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기업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및 

직접방문을 병행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은 2014년 4월부터 5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 후 즉시 분석하였다. 총 

1,5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이 중 185부가 

회수되었다. 하지만 응답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179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은 응답자 개인

의 일반적 사항과 응답자가 속한 기업 특성

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Demographic Categories N %

Gender
Male 97 54.2%

Female 82 45.8%

Age

20～29 8 4.5%

30～39 46 25.7%

40～49 78 43.6%

50+ 47 26.3%

Position

CEO/Executive level 23 12.8%

Department head level

/Deputy head of department 

level

83 46.4%

Section chief level

/Deputy section chief level
65 36.3%

Other 8 4.5%

Primary 

Industry

Manufacturing 44 24.6%

Logistic/Transportation 30 16.8%

IT 47 26.3%

Finance/Banking/Service 51 28.5%

Other 7 3.9%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N=179)

3.2 측정변수

연구 모델의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

목은 총 3단계를 거쳐 각 항목의 정확성 및 타당

성을 높였다. 우선 최초 항목들은 연구모델의 

변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통해 추출한 후 본 

연구의 내용과 문맥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모든 항목들은 등간척도

(interval scale)의 하나인 (1) 강한 부정에서부터 



 조직 내 테크노스트레스와 지속적 몰입의 관계  159

Construct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Technostress

(TS)

The degree to which persons get the negative perception about 

IT at a job when they cannot deal with new technologies or ICTs 

in a healthy manner.

Tarafdar et al.[21]

Ayyagari et al.[1]

Involvement 

Facilitation

(IF)

The degree to which IT users are provided with the detailed 

information to be familiarized with new ITs.
Tarafdar et al.[23]

Job Satisfaction

(JS)

The degree to which persons get a happy and positive mind from 

their job or experience at an organization.
Tarafdar et al.[22]

Organizational 

Commitment

(OC)

The degree to which persons get a similar identity and participation 

toward an organization.
Ragu-Nathan et al.[20]

Technical Support 

Provision

(TSP)

The degree to which the mechanism is made to remove IT users’ 

discomfort caused by the potential destructive errors and technical 

problems (e.g., ICT support department/help desk).

Tarafdar et al.[23]

Continuance 

Commitment

(CC)

The degree to which person feel to stay within an organiz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potential job quitting.
Ragu-Nathan et al.[20]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Constructs and Related Works

(7) 강한 긍정에 걸친 7점 리커트 척도(seven-

point Likert scale)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측정항목들은 IS 관련 연구자를 대

상으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성 검정을 통해 각 항목

의 어법, 정확성 그리고 불필요한 항목 삭제와 

같은 정제 과정을 거쳐 더 정교화 된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조사(pilot test)

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정을 통해 최종항목을 개발하였다. <Table 

2>는 연구 모델에서 제안하는 각 변수의 조작

적 정의와 관련연구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4. 자료분석 및 결과

4.1 측정모델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측정모델에 대한 분석은 부분최소자승(Partial 

Least Square : PLS) 방식에 따랐다. PLS는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에 대해 다른 구조방정

식 접근방법 보다 엄격하지 않다. 또한, PLS는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

는 편리함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2가지 조절변

수 효과를 Carter and Russell[6]이 제안한 조

절된 다중회귀(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 MMR) 방법으로 검정한다. 이는 곧 조절효과 

각 경로별 다수의 분석이 필요하다. PLS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의 용이성이 크다. 분석 도구로

는 SmartPLS 2.0을 사용하였다.

측정모델 검정은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

성(validity) 검정으로 나눈다. 또한, 타당성은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 검정이 일반적이다. 

우선 신뢰성은 Cronbach’s Alpha값과 복합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값을 사용하

였으며, 개인 단위 연구에서 최소 0.7 이상이

어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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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Loading AVE CR
Cronbach’s 

Alpha

TS

ts1 0.724

0.614 0.927 0.784

ts2 0.814

ts3 0.783

ts4 0.747

ts5 0.753

ts6 0.759

ts7 0.865

ts8 0.813

IF

if1 0.746

0.593 0.853 0.850
if2 0.792

if3 0.818

if4 0.721

JS

js1 0.717

0.559 0.791 0.879js2 0.813

js3 0.709

OC

oc1 0.814

0.608 0.861 0.805
oc2 0.758

oc3 0.755

oc4 0.791

TSP

tsp1 0.723

0.575 0.844 0.781
tsp2 0.727

tsp3 0.752

tsp4 0.827

CC

cc1 0.779

0.647 0.879 0.826
cc2 0.729

cc3 0.887

cc4 0.814

<Table 3> Results for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검정 결과 연구모델의 모든 변수들의 Alpha

값과 CR값이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델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수렴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성은 각 측정항목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잠재변수와의 상관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모델 분석에서 요인값(factor load-

ing)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

tracted : AVE)값으로 수렴타당성 존재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임계치는 요인값이 0.7 이

상 그리고 AVE값은 0.5 이상 이어야 된다[10]. 

검정 결과 모든 측정항목과 구성개념에서의 

결과값들이 임계치 이상으로 나와 수렴타당성

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은 측

정모델의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검정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판별타당성은 측정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 외 다른 변수와의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한다. Fornell and Larcker

[10]는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해당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간의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 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

고 주장하였다. <Table 4>에서 보여주듯이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인접하고 있는 

종과 횡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들보다 크

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델의 판별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struct TS IF JS OC TSP CC

TS 0.783

IF 0.183 0.770

JS 0.384 0.210 0.748

OC 0.420 0.300 0.459 0.780

TSP 0.274 0.195 0.251 0.204 0.758

CC 0.195 0.186 0.379 0.350 0.227 0.804

Note) Items in bold type along the diagonal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the AVE. For discriminant 

validity, diagonal values should exceed off-

diagonal correlations.

<Table 4> Results for Discriminant Validity

4.2 가설 검정

수집된 자료(  = 179)를 바탕으로 가설 검

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선 연

구모델에서 직접효과(direct effect) 가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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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a에서 가설 3)을 검정한 후 2개의 조절변

수에 대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가설

(가설 4a에서 가설 5c)을 MMR 방법으로 검

정하였다. 우선 가설 1a와 가설 1b, 즉 테크

노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 

간의 관계는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

무 만족과 조직 몰입이 낮다는 부(-)의 관계

로, 각각 경로계수() -0.427, t-값 -7.647과 

경로계수 -0.372, t-값 -6.302에서 지지되었다.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그리고 지속적 몰입

의 정(+)의 관계는 각각 경로계수 0.386, t-값 

5.271, 경로계수 0.317, t-값 4.492로 유의수준 

0.01에서 가설 2a와 가설 2b는 지지되었다. 이는 

곧 조직 구성원들이 ICT 사용으로부터 아무

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과 지속적인 몰입

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대한 정(+)의 관

계 역시 경로계수 0.328, t-값 5.476으로 가설 

3은 유의수준 0.01에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20]의 결과와 동일하다.

각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 정도를 알려주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 )

에 대해서 우선 직무 만족의  는 0.182로 

직무 만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18.2%는 테

크노스트레스의 변동에 의해 설명된다. 마찬

가지로 조직 몰입의  는 0.372 그리고 지속

적 몰입의  는 0.238로 조직 몰입의 37.2%

는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의해 설명

되며, 지속적 몰입의 23.8%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의 변동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4a～가설 

5c를 검정하였다. MMR에서는 영향을 받는 

변수, 즉 내생변수(혹은 영향을 받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를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만으로 했을 때의  (
)값을 구하고, 선

행변수를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이 두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로 했을 때의  

(
 )값을 구하여 이 두 경우의 결정계수를 

비교한다. 즉, 
값과 

값 차이인 ∆ 값의 
유의성 여부에 의해 조절효과(즉, 상호작용효과

(interaction effect))의 영향을 판단한다. Carter 

and Russell[6]은 만약 ∆ 값이 크면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 때 조절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F통계량이 사용

된다. 즉, 
값과 

값 차이인 ∆ 값과 분
석에 사용한 표본수(N) 및 선행변수의 수(degree 

of freedom: )로 F-값을 통해 조절효과의 

영향을 검정한다.

예를 들면, 가설 4a는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사이에서 참여 촉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테크노스트레

스와 참여 촉진을 선행변수로 했을 때 
값 

0.214를 구하였으며, 이 두 변수에 두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테크노스트레스×참여 촉

진)를 선행변수로 했을 때 
값 0.231을 구

했다. 그리고 총 표본수(N = 179), 자유도(  

= 2,   = 3)로 F-값 3.869를 구하였다. 이

는 유의수준 0.05에서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가설 4b는 
값 0.313, 

값 

0.339, 즉 ∆ 값 0.026으로 F-값 6.884로 유의
수준 0.01에서 지지되었다. 가설 5a는 

값 

0.259, 
값 0.277, 즉 ∆ 값 0.018로 F-값 

4.357로 유의수준 0.05에서 지지되었다. 가설 

5b는 
값 0.215, 

값 0.241, 즉 ∆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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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으로 F-값 5.995로 유의수준 0.05에서 지

지되었다. 가설 5c는 
값 0.186, 

값 0.219, 

즉 ∆ 값 0.033으로 F-값 7.394로 유의수준 
0.01에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조직

에서 참여 촉진과 기술적 지원 제도가 잘 갖추

어져 있으면, 아무리 조직 구성원들이 기술로

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직무 만족과 지

속적인 몰입을 더 잘 하게 해 준다는 것을 의

미한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IS 연구에 테크노스트레스의 개념

적 형태와 실증적 검정을 제시하고 개인과 조

직적 결과물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는 

곧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실증적 증거에 

의해 지원되는 하나의 합리화(rationalization)

를 제공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ICT의 효율성을 

지속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인과적 

모델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연구들[20, 22, 23]은 

조직 내 ICT 구현의 장점 및 이득에 대한 통찰

력과 더불어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

해 왔다. 이들은 때로는 기술사용이 스트레스

를 발생시키는 역효과를 가진다고 제안하였으

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적 이해와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기존 연구와의 연구격차를 줄이기 위한 테

크노스트레스의 조직에 대한 영향과 이를 조

정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검정하여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테크

노스트레스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여전히 

그 개념화가 분명하지 않고 관련 문헌이 부족

한 현실에서 테크노스트레스 개념을 이론적 

및 실증적 형태로 제공하였다. 즉, 조직에서 나

타나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초기 

단계의 연구 분야인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기존 문헌들의 연구모델을 본 모델의 탐색적 

영역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기존 결과의 취약

점 혹은 강점을 이해하고 개발된 이론들 간의 

연결과 종합적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는 곧 시의적절한 연구모델을 제안하여 향후 

비슷한 범위의 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IT 및 비즈니스 관리

자들에게 몇 가지 증명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요한 업무관련 결과, 즉 직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테크노스트레스와 그들과 

관련된 직무 만족과 몰입에 대한 특정 조직

적 상황을 확인하였다. 관리자들은 테크노스

트레스가 조직 내 구조적 관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동기를 일깨워 준다. 이는 곧 테

크노스트레스가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진단 도구의 역할

을 할 수 있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 억제요

인에서 설명된 조직적 메커니즘은 직무 만족

과 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테크노스트레스

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이론 및 관리적 영역

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하여 기존의 조직들

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기술 사용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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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건설적인 방향

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

느 사회과학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과 해석

에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

선 조직의 유연한 ICT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

는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맥

락을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연구는 상대

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탐색적 성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후 보다 다

양한 주제에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

레스의 단일 개념을 제안하였지만 그 개념은 

보다 확장 혹은 세분화되어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결과적 측면 역시 만족과 몰입뿐 

아니라 생산성 혹은 재무적 성과 등으로도 살

펴봄으로써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영향관계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또 

다른 측면을 연구모델에 포함하여 탐구하는 

것은 보다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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